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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오션 거제조선소, 12일 만에 또 사망재해
12일 20대, 24일 30대 하청노동자 사망 … “경영책임자 반드시 구속해야”

옛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인 한화오

션 거제사업장에서 노동자 중대재해 

사망사고 열이틀 만에 또 노동자가 

사망했다.

1월 24일 도크 안벽에서 잠수 작

업을 하던 30대 초반의 노동자가 의

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겼으

나 사망했습니다. 앞서 12일 20대 

하청노동자가 선박 방향타 제작공장

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폭발사고로 

숨졌다.

금속노조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

부,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

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만 2

년째인 1월 26일 오전 노동부 통영

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▲한

화오션 중대재해 특별안전점검 ▲경

영책임자 구속을 촉구했다.

금속노조 등은 “한화오션의 안전

보건관리시스템은 완전히 실패했다. 

1월 12일 중대재해 뒤 근본 안전대

책을 마련하고 작업을 재개해야 한

다고 노동부 통영지청과 사측에 요

구했다”라고 밝혔다.

금속노조는 “노동부가 작업중지 

범위를 축소했고, 한화오션은 산업

재해 예방 노력보다 축소한 작업중

지마저 빠르게 해제하려는 꼼수만 

부렸다”라고 분노했다.

금속노조는 사고현장 조사 결과 

▲실제 작업자 명단과 서류상 작업

자 명단이 다른 사실 ▲2인 1조 작

업을 지키지 않은 사실 ▲작업자 보

호 연락 체계와 무선통신기를 준비

하지 않은 사실 ▲작업 시작 전 보

조산소 탱크 착용 점검 미준수 사실 

등이 드러나 한화오션의 안전보건관

리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.

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

는 “거제조선소에서 계속 벌어지는 

중대재해의 원인은 한화오션의 수박 

겉핥기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

활동이다”라면서 “더불어 조선소

현장을 모르는 한화 경영진의 안전 

인식과 한계가 근본 원인이다”라고 

비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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